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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11살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 아버지와 그 동거녀가 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

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오늘 공판을 열고,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32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.

 오늘 재판에서 아버지 등 피의자 3명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.

 앞서 피의자인 동거녀 35살 최 모 씨와 그 친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각각 한 차례와 네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, 아버지 박 씨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

 재판부는 11살 피해 아동의 신상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앞으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 아버지 박 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 11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, 학대해 모두 5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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